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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같이의 가치

업무에 지친 그대 떠나라! 

함께여서 더욱 특별한 시간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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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 기흥지국의

사파리 & 장미축제 체험

잊고 있던 동심童心

새로 찾은 동심同心

진행 · 글 _ 김건희, 장홍석 / 사진 _ 김흥규

어린아이의 마음을 뜻하는 ‘동심(童心)’. 반면 어른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동심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굳이 ‘어른의 

마음’을 단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나이를 붙잡고 싶다는 말은 어쩌면 사라져가는 동심을 붙잡고 

싶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늘어가는 나이를, 사라져가는 동심을 잠시 붙잡아두기에 가장 좋은 곳은 놀이공원인 듯하다. 모처럼 선선했던 어

느 날, 구몬 기흥지국의 정선옥 지국장, 조민서 · 신근혜 · 장한별 지구장, 이정선 총무담당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에

버랜드로 향했다. 평소 가족들과 자주 오는 곳이지만, 올 때마다 이들의 손은 늘 바빴다고 했다. 양손 가득 짐을 들

거나, 아이의 손을 잡고 있어서 온전히 즐길 수 없었던 것. “모처럼 두 손 자유롭게 이곳에 왔네요”라며 웃어 보인 

이들은 예쁜 머리띠를 서로 골라주며, 초입부터 동심 가득한 다섯 소녀로 되돌아간 듯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가까이에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사파리 투어! 기린, 얼룩말, 홍학 등 쉽게 볼 수 없는 동물들의 

모습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리의 다섯 소녀들도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동

물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사파리 투어 종료 뒤에는 직접 새장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는 ‘버드 

아일랜드’로 향했다. 손바닥에 모이를 올려두니 형형색색의 새들이 내려앉았다. 갑작스레 날아든 새에 당황하던 

이들은 곧 적응했는지 손을 모아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동물들과의 데이트를 마친 뒤에는 때마침 열리고 있던 장미축제로 향했다. 꽃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서로의 모

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카메라를 꺼낸 이들. 서로의 머리 위로 꽃잎을 뿌려주고, 향기로운 꽃

향기를 맡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촬영은 어둑어둑 해가 지고 나서야 끝이 났다. 하지만 다섯 소녀는 조금 더 놀이공원에 머물고 싶다며 다시 한번 동

심의 세계로 향했다. 두 손이 자유로워서 좋다던 이들은, 그 손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들뜬 발걸음을 옮겼다. 잃

어버린 동심을 찾고자 향한 놀이공원에서 다섯 소녀는 같은 마음, ‘동심(同心)’으로 똘똘 뭉친 듯 보였다. 굳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아니면 어떤가. 이들에게는 함께하는 지금의 동심이 더욱 소중해 보였다.     

왼쪽부터 이정선 총무담당, 조민서 지구장, 정선옥 지국장, 장한별 · 신근혜 지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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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덕에 뜨거운 태양을 잠시 피할 수 

있었던 6월의 어느 날, 지국 식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함께 나눈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네요^^.

조민서 지구장

내가 이런 회사에 다니다니! 교원 가족

이라는 사실에 새삼 감사하고 행복했습

니다. 사보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 보

냈어요^^.

장한별 지구장

놀이공원을 평일에, 그것도 지국 식구

들과 함께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요^^. 선물과도 같은 하루였습니다. 상

상만 해왔던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정선옥 지국장

놀이공원은 늘 아이와 함께 다니느라 정신없었는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쁜 장미 정원을 바라보며, ‘우리 집 

정원이었음 좋겠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이정선 총무담당

평일 오후의 자유로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예쁜 꽃들의 모습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신근혜 지구장


